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371 157.38 6.7128

전일대비 -0.0021 +0.10 -0.0102

재정환율 1,544.80 863.11 202.37

원화 환율 추이

2026년 9월 29일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57.0 1,365.5 1,355.5 1,358.8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3:30 호주9월 RBA 금리 결정 4.6% 4.35%

23:00 미국8월 JOLTs 구인 건수 7225k 7271k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 89.2 89.4

03:00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통화 추이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중동發 유가 불안 속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
daily range 예상: 1,355~1,366원

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향한 의구심 속에 국제유가는 상방 압력을 받고 있음. 이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과 글로벌 강달러는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판단됨. 아울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원화에 부담을 더할 전망. 다만, 수출업체의 매도물량
이 유입될 경우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이에 금일 달러/원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세한 가운데 1,360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28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2.9원 오른 1,359.9원 마감
장 초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 압력을
받으며 1,360원선 전후에서 등락.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도에 오름
폭을 확대, 1,365.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감으로 인해 강달러 제한되자 1,360원선을 소폭 하회하며 마감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제유가가 반등, 이에 미
국채 금리 오름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달러는 다시 강세로 전환

 (유로-달러) 라가르드 ECB 총재가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을 언급
하며 추가 긴축에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자,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일본 정책당국 관계자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전해지자 잠시 강세를 보이
기도 했으나, 연준 추가 긴축 우려로 인한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엔화 약세 이어짐

95

97

99

101

103

105

1,300

1,330

1,360

1,390

1,420

1,450

1,480

1,510

1,540

1,570

144

148

152

156

160

164

168

1.12

1.14

1.16

1.18

1.2

1.22

4/1 4/23 5/15 6/8 6/30 7/22 8/13 9/4 9/28

미 국채 금리 추이

하나에서 전해주는

 최근 미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현재 미 10년물 금리는 5.2%
수준으로 올라서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 이러한 금리 상
승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음.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음.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
가고 있지만, 상호 간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으로 인해 합의 도달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미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가운데, 금주
발표될 미국 PCE물가지수와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다면 연준의
추가 긴축 전망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보임. 여기에 미 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더불어,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이어지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금리 상승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은 금리 상승을 견인
한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임. 지정학적 불안, 구조적 재정 적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맞물린 고금리 기조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부담
을 가할 수밖에 없음. 이는 우리 경제의 수출 호조에 따른 우호적인 수급 여건 속
에서도 달러/원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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